
세계에서 단 하나 뿐인 유엔군 합동묘

지인 유엔기념공원. 유엔군사령부가 전

사자 매장을 위해 1951년 1월 조성을 시

작해 3개월 만에 완공, 전국의 전투지역

에 가매장했던 유엔군 전사자들의 유해

를 옮겨왔다. 1954년 유엔군 안장자는 1

만1,000여명에 달했는데 이후 벨기에,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그리스, 룩셈부

르크, 필리핀, 태국 7개국이 안장자 유

해 전부를, 그 외 국가에서 일부 유해를

본국으로 옮겨가 현재 11개국 2,297명이

잠들어 있다.

유엔기념공원을 찾는 국내외 방문객

은 한해 30만명 정도. 이 중 외국인 참

배객은 2만∼3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

밖에 6똴25 추모식, 유엔의날, 턴투워드

부산 등 국가추모행사와 각국의 정상,

주한외교사절들이 한국을 방문하면 찾

는 필수 코스로 자리 잡았다.

원래 명칭은 재한유엔기념묘지

(United Nations Memorial Ceme-

tery in Korea, UNMCK)였으나 뜬묘

지뜯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없애기 위해

2001년 3월 30일 한국어 명칭을 재한유

엔기념공원으로 바꿔 사용하고 있다.

# 유엔묘지 조성 살아있는 증언

유엔기념공원은 남구를 넘어 국내의

대표 명소로 손꼽히지만 묘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알려진 바는 거의

없다. 민간이 출입은 1959년에야 허용되

었고, 묘지 관리도 초기에는 미군이 맡

았다가 이후 유엔으로 바뀌었고 1974년

에 한국으로 넘어왔다. 하지만 최근 남

구가 책자 뜬피란시절 남구의 기억뜯을

간행하면서 유엔묘지 조성에 참여한 주

민들을 직접 만나 살아있는 증언들이 확

보했다.

서봉출(90) 씨는 뜨시체를 실은 열차가

우암역에 서면 트럭으로 시신을 옮겨 유

엔묘지 입구에 임시매장했다. 이때 반드

시 검사(부검)를 했다. 이후 묻었던 시

신을 파내면 체액이 흥건해 시신을 햇볕

에 말렸다가 다시 안장했다뜩고 증언했

다. 서 씨는 유엔묘지 만드는 일을 1년

간 해 여기서 번 돈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다.

임춘규(79) 씨는 용당동 바다에서 시

신을 감싼 담요와 옷을 빨았던 기억을

되짚었다. 뜨바다가 피로 물들었고 피냄

새가 진동했어요. 물이 얕은 곳에는 구

더기가 많았습니다.뜩 6똴25 전후 10년간

우암동 동장으로 근무한 박기줄(92)씨는

뜨마을사람들이 시신을 싼 담요와 군복

을 세탁해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담요

로 만든 코트가 고급스러웠다뜩고 회고

했다.

유엔묘지 조성을 도우며 용돈벌이를

했다는 김봉희(84) 씨는 뜨유엔묘지는 석

포마을 못 가 언덕에 먼저 조성했는데

시신이 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지금의

당곡마을 쪽으로 크게 확장했다. 대신

북한군 시신은 평정산에 마구 묻었다뜩

고 말했다. 그는 뜨시신은 유엔묘지 안

콘센트에서 부검했는데 젊은 전사자들

이 심혈관이 막혀있는 등 성인병을 갖고

있다는 검사결과를 나중에 미국 잡지에

서 읽고 충격을 받았다뜩고 말했다. 그는

1952년 한겨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당

선인 시절 유엔묘지를 방문한 일화도 소

개했다. 뜨아이젠하워가 수영비행장에

내려 유엔묘지를 둘러보는데, 이때가 겨

울이라 묘지에 푸른 잔디를 깔 수 없었

는데, 피란 내려온 현대건설 정주영 사

장이 잔디 대신 보리를 옮겨 심는 아이

디어를 냈어요.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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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조성에참여한주민증언쏟아져

뜨매장시신파낸뒤햇빛에말려안장

남구앞바다온통핏빛으로물들어

안장자군복으로옷만들어입기도뜩

전쟁의 광기 비껴간

남녘의 보금자리

그 속에 머문 역사의 순간

뜬 뜯

내년 6똴25전쟁 70주년을 앞두고 남

구가 기획 발간한 뜬피란시절 남구의

기억뜯은 미공개 희귀사진과 전쟁을

직접 겪은 주민들의 생생한 증언 그

리고 유엔기념공원 안장자 명단 수록

등 남구가 만든 역대 간행물 가운데

뜬기념비뜯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책자 완성에 공기화(72) 부산교육대

학 명예교수의 역할이 매우 컸다. 고

희를 넘긴 그는 마을 원로 26명을 직

접 찾아가 구술을 통해 역사를 채집했

다. 인터뷰 기간만 6개월이 걸렸다.

연로한 어르신들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인터뷰를 위해 집을 방문할

때 빈손으로 갈 수 없어 늘 자신의 호

주머니를 털어 뭐라도 들고 가야 했

다.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한 주민과

병상 인터뷰를 진행하는가 하면 뜨전

쟁 기억은 떠올리기도 싫다뜩는 주민

들을 삼고초려 끝에 성사시키기도 했

다. 하지만 문전박대 당해 끝내 만나

지 못한 주민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뜨구순을 넘긴 박기줄 어르신은 연

세에 비해 기억력도 좋고 인터뷰에 대

한 의지도 강했지만 대부분은 기력이

쇠해 인터뷰에 애를 많이 먹었어요.뜩

공 교수는 마을원로 인터뷰 외에

책자에 실린 350여 장의 사진에 자세

한 설명을 달았다. 사진 설명만으로

도 당시의 상황을 충분할 만큼 사료

적 의미가 높다.

대연동 못골 지역에서 태어난 공

교수는 선대부터 남구에서 생활한

뜬뼛속까지 남구인뜯이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나온 뒤 서울서 잠시 중

학교 교사로 근무한 몇 년을 제외하

면 일평생 남구를 벗어난 적이 없다.

부산교대에서 교편을 잡다 2012년 8

월 정년을 맞은 뒤 남구의 역사를 찾

아다니는 향

토사학자로

본격 변신했

다. 지난 2014

년 남구향토

지 발간에 주

도적인 역할을 맡았고 남구와 관련된

수필집 3편을 출간했다. 이런 공로로

제20회 뜬자랑스러운 구민상뜯 애향부

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뜨마을 원로들와 대화하면서 전혀

알지 못한 역사의 뒷이야기가 술술

나올 때는 몸에 전율이 일었다뜩는 공

교수는 뜨주민들 연세가 많아 조바심

과 사명감으로 발품을 팔았다뜩며 겸

연쩍게 웃었다.

휘발되는 향토사 채집한 뜬영원한 남구인뜯

앝공기화 부산교대 명예교수 뜬피란시절… 뜯 발간 일등공신

구순넘긴마을원로 26명 6개월인터뷰

삼고초려끝인터뷰…문전박대도당해

호주머니털어취재… 뜨사명감으로한일뜩

2016년 6월 공기화 명예교수가 유엔기념공원에서 시신수습팀으로 근무한 영국군 참전용사 제임
스 그룬디 씨를 인터뷰하고 있다.

앎위치：남구청,못골역(지하철,시내버스)

지하철 1번출구에서엘지전자옆

위니아대우전자 4층

지하철 2번출구에서부산성소병원

건널목앞

★동호회회원모집 (월 3만원/여성 2만원)

★단체반회원모집
월,수,금(월 5만원)

오후 1시∼2시(자이브,룸바,차차차)

직장인을위한특별반：

오후 7시∼8시(자이브,룸바,차차차)

<1인이참석하여도수업할예정입니다>

초보환영똴개인레슨 환영똴사교댄스 레슨환영똴시간에 관계없이 연습 및 운동 가능

문의：010뚤3556뚤3008KS 댄스스포츠
아카데미

유료광고

부경보건고등학교 [2년제]

병설 부경중학교 [2년제]
부산시 사하구 두송로 40(장림동)

상담전화
051)266뚤4352∼3
www.queen.hs.kr

2년이면 졸업하는

성인중똴고등학교신입생모집
현재모집중
선착순마감

유료광고

중학교 [2년제]

주간(3학급)

야간(2학급)

앍만 16세 이상 성인 남녀

앍전액무료(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앍검정고시 없이 중학교 졸업장 취득

고등학교 [2년제]

주간(3학급)

야간(2학급)

앍만 16세 이상 성인 남녀

앍수업료 교육청 지원

앍검정고시 없이 대학진학 가능

지하철 장림역 2번 출구

도보 5분 거리, 마을버스 3번 환승 가능

2019학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천로51(회동동)
학력인정부산예원중, 고등학교

입학상담 (051) 526뚤1852∼3

2년만에졸업하는성인어머니(중,고등)학생모집

늦었지만 이제 어머니가 공부 할 차례입니다!
주간반(9시) / 야간반(6시)

중학교

(2년 졸업)

앎초등학교 졸업자 / 중학교 중퇴자 편입가능

앎졸업장 취득(검정고시 없음)

앎입학금, 교과서, 수업료 전액 무료

고등학교

(2년 졸업)

앎중학교 졸업자 /고교 중퇴자 편입가능

앎졸업후 대학진학(수시 가능)

앎교육비：한달 16,660원

앎기초수급자 수업료 전액 무료

본교자랑

앎전국 최초 교육부지정 1년 3학기제 2년 졸업과정

어머니 학교

앎23년 전통의 부산최고의 성인여성교육 전문학교

앎어머니들만 공부하는 전용 건물(학생/성인 구분)

앎예비학교 무료 운영(11월부터 국,영,수 기초수업)

버 스：42(남구) / 99(진시장) / 179(당감동) / 184(정관)→욱성화학하차→학교

4호선：명장역 2번출구→ 99/42번 버스→욱성화학하차→학교

4호선：금사역 3번 출구→마을버스6번(선수촌아파트↔온천장역)→회동동하차→학교

1호선：온천장 4번 출구→마을버스6번→회동동하차→학교

성인학생모집
앎부산예원고등학교 앎예원여자중학교

유료광고

1952년 부산수산대학교(현 부경대) 본관에서 바라본 용소마을 모습. 왼쪽이 샘물터산이고 이 산과 구릉이 연결된 오른쪽 산이 우룡산공원이 있는 천제산이다. 천제산 오른쪽으로 남구청 옆 황령산 줄기와 연결된 산자락 사이로 대연고개가 보인다.

1952년 문현동 동천하구 선착장과 대연고개 모습. 현재 범일동 두산위브포세이돈 아파트와 자성대 아
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는 동천 하구 범일동 선착장 너머로 대연고개가 보인다.

1952년 대연동 못골에서 손자를 엎은 아낙이 빨래
하는 모습.뒤로 당시의 못골의 규모가 짐작된다.

1954년 범일동에서 동천을 가로질러 우암동으로 연결되던 우암선 철길을 사람들이 건너고 있다. 이 철
길 자리에 현재 무지개다리가 놓여 있다.

1953년 남구 대연동 대연고개를 넘는 여인들이 장을 본 물건들을 보퉁이에 싸서 머리에 이고 대연동 현 대연고개 버스정류장 주변을 지나고 있다.

1952년 부산수산대학교 교정에 미군 부대가 들어
서 있음을 알리는 깃발 본관 건물 앞에 유엔기와
성조기가 게양되어 있다.

1952년 용당동 문수사 대웅전 옛 문수사(현 코오
롱하늘채 아파트 단지) 법당.

1952년 프랑스에서 참전 군인들을을 태운 프랑스
선박이 짙은 안개로 인해 오륙도 앞 해상에서 좌
초한 모습.

앝사진 설명

공기화 부산교대 명예교수

앝사진 제공

부경근대사료연구소

드론으로 촬영한 10월 하순의 유엔기념공원 전경. 사진의 상단 부분이 유엔군 전몰용사 2,297명이 안장된 주묘역이다.

1952년 유엔기념공원(당시 유엔묘지)의 입구. 현재 유엔로터리의 유엔참전기념탑 자리가 당시 유엔기념공원의 입구가 있었다. 당시 대연3동에 거주한 송인근(84) 씨에 따르면 이 무렵 입구 양쪽 기둥에 뜬UNIT-
ED NATIONS CEMETRY뜯라고 새겨진 청동 동판이 누군가에 의해 훼손된 뒤 도난 당했다고 증언했다. 오른쪽 사진은 철문이 놓인 묘지 정문.

29년 노하우 건강상담 환영

T. 051)628뚤6983 H. 010뚤9303뚤6983
부산 남구청 옆 동원로얄듀크아파트 정문 맞은 편

고선이 홍삼
발효
홍삼

아침에 홍삼 1잔!
하루가 거뜬 합니다

고려 홍삼▶ 6년근(구증구포) 홍삼액 100%

굿썸▶건강기능식품(프로바이오틱스 外 20종)

태평선식▶식사대용선식, 15곡 귀리 선식 外 10종

유료광고

천기초▶ TV 속 인기 건강식품 다량 취급

유료광고

유료광고

전문취급품목
온누리상품권,
신용카드사용가능

쌀,잡곡,

☎628뚤0362
010뚤9340뚤1065 못골시장 청송상회

남구전지역배달가능

쌀 산 지

직 송

우리지압원
유료광고

앍보건 복지부 인증

(안마 바우처 운영)

앍국가 공인 안마사

앍프로그램

체형교정(목, 허리, 골반)

만성피로 스트레스 관리

건강안마 프로그램 운영

부산시 남구 못골번영로 11

성산빌딩 5층(우리지압원)

예약번호 051뚤626뚤7575

앝헌솜을 틀어서 새솜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앝숙련된 전문가가 직접 이불
꿰매 드립니다.
앝혼수이불, 침대카바, 애기이불
있습니다.
앝100% 목화솜, 명주솜, 베개솜
있습니다.
앝사찰 방석 주문똴제작

☞위치：남구 동명로 146번길 47
(용호동)

☎051)626뚤3558 / ☎010뚤3831뚤2457

유료광고


